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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공동체 라디오인 관악FM의 다문화프로그램인 ‘굿모닝 세상의 아줌마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제작진과 출연진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동체라디오가 생산하는 콘텐츠 

및 제작자들이 인식하는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콘텐츠, 그리고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미디어 스토리

텔링의 설계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이주여성들은 자국의 문화, 기후, 풍습 등에 대해 대표성을 

갖고 대체로 공적인 담론을 펼치고 있었으며, 한국 제작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여성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 사적 경험의 공유를 원한 반면 이주여성들은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차별의 철폐 등

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스토리텔링은 공적 담론을 전제로 한 사적 

담론이어야 하며, 한국과 이주민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잘 아는 매개자의 활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매체에 적합한 이야기의 기획과 구성, 전달을 위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교육과 제작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공동체라디오∣다문화인식∣미디어스토리텔링∣이주여성∣관악FM∣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story of ‘Good Morning, Ladies of the World’, a multicultural program 

of a community radio Gwanak FM. Furthermore, the study performed an in-depth interview on 

Korean producing staffs and migrant casts in order to figure out the contents for the 

improvement of awareness and for the design of multicultural media story telling. As a result, 

the migrant women presented overall public discourses on their own culture, climate and 

customs as a sense of representative. While Korean staffs wanted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with their culture and to share private experiences, migrant women wished 

understanding and respect to their culture and removal of discrimination or prejudice. 

Accordingly, the storytelling design for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awareness must be a 

private discourse on the basis of a public discourse, and it turned out that the user of a mediator 

who experienced and knew culture of Korea and the migrant is necessary. And, this study 

recommended the need of education of migrant women and media support for a proper story 

planning, structuring and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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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사회에 뿌리박힌 인종에 대한 편견에 대해 한국

을 방문한 유엔특별보고관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

족은 제한적으로 해석·적용되고 있으며 각종 매체에서

도 부정적인 인식을 전파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이 관

심을 둬야 할 심각한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1].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

환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법개정과 재정적 지원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 발의한 외국인사회통합기금설

치조항이 포함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안과 ‘국

적법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2]. 또한 학교, 시

민사회단체, 종교기관 등에서 다문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다문화 콘텐츠 제작도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책들이 문

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유엔에서 인식한 ‘인종차별’문제는 그 동안 실시했던 

여러 가지 조사에서도 드러난바 있다. 지난 2012년 여

성가족부가 2천 500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다문화수용

성조사에서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

다고 대답한 비율은 전체응답자의 36%에 불과했는데, 

이는 유럽 18개국의 찬성비율 74%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다문화수용성지수의평균은 51.17로 다

문화에 중립적이지만, 응답자의 86.5%는 한국인조상을 

가지는 것이 국민의 정체성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여전히 혈통을 중시하는 사고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3]. 청소년들의 다문화 역량을 조사한 최근 연구에

서도 문화적 통합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교육현장에서는 다문화 역량 강화 교육이나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측면보다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4].

이주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차별경험에서도 피부색

과 국적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이 여실히 드러난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결혼이주민과 귀화자 가운데 

41.3%가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피부색이 짙은 남아시아지역출신 외국인

들이 더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다. 남부아시아(55.1%)·

동남아시아(55.0%)·파키스탄(53.2%)출신 이주민의 

50% 이상이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미국(28.5%)·

일본(29.8%) 출신 이주민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5]. 사

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출신국가 별 결혼이민여성 중

개권장금액 역시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우리 사회의 

차별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 다문화결혼협회가 결혼 이

민여성들의 출신국가에 따라 권장금액을 정한 뒤 이를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소속 회원사에 보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6]. 

언론도 이러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한국 공영방송에서 재현되는 이주민들에 대한 

뉴스 제작 과정을 분석한 결과 KBS 일선 취재기자들은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정형화된 스테레오타입을 가

지고 있었으며, 이주민들과 관련된 기사를 생산함에 있

어서 KBS 내부 취재 관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7].

늘어나는 국내거주외국인과 이민자, 다문화가정의 

수는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에 대

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나 현실적으

로 법제도의 미비와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 사회적 통합

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여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및 통합과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디어가 주요 소

통의 도구가 되면서 각 나라마다 미디어의 영향력을 인

식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

내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하며, 따라서 국

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8].

다문화와 관련한 미디어분야의 국내연구는 다문화담

론과 재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함께 다문화인식과 수용이나 이주민들의 미

디어이용 등도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미디어의 다문화 

콘텐츠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주류언론을 중심으로 분

석되어 왔으며, 지역미디어나 대안미디어, 이주민들이 

제작하는 미디어의 다문화 콘텐츠에 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희박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안미디어로서의 공동체 라디

오의 기능에 주목하여 관악FM의 다문화 콘텐츠를 중

심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제작진과의 인터뷰, 제작

과정 관찰 등 현장연구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콘텐츠는 어떤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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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또 공동체 라디오 콘텐츠가 지역주민

의 다문화 이해증진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다

문화 인식개선하고 다문화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는 콘

텐츠는 무엇인지 알아봄으로써 다문화가 지역의 정체

성을 형성하는 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

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Ⅱ. 기존 문헌 검토 

1. 공동체 라디오와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

송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

는 공동체 라디오(방송법 제2조)는 주당 200분 이상 청

취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을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 

69조). 한국의 공동체라디오는 2005년 시범방송으로 시

작하였으며, 2009년 정식 허가를 받아 현재 7개의 공동

체 라디오방송이 운영되고 있다. 방송광고가 허용되고 

있으나 재정적 상황은 열악하며, 방송의 운영은 대부분 

자원봉사자의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 그 동안 공동체라

디오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의 아젠다를 

세우고, 양성평등 구현 및 성적소수자와 장애인, 이주민

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특히 관

악FM, 마포FM, 성서공동체라디오 등은 이주민들의 목

소리를 담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이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수행

하여 왔다. 이들은 커뮤니티라디오의 역할을 수행하여 

다문화사회의 중요한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미

디어는 과거 ‘광장’이 수행했던 ‘공론장’으로서의 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 공론장(public sphere)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공의 장소를 의미한다[9]. 고대 아고라

에서 시작하여 광장이나 의회, 시민포럼, 타운홀 미팅과 

같은 공적 의사교환의 장소는 오늘날 각종 언론매체와 

온라인에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

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일시적인 소통까지 아우르는 보

다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프레이저는 

하위공론장(sub public sphere)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공론장이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 개념이 아니라 상이한 

이해관계와 특성을 지닌 다양한 집단들이 상호작용하

며 소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0].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사회에서 공적 담론이 이루어

지는 장으로서 ‘하위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

럼 지역 커뮤니케이션에서 하부 구조를 구성하는 지역

공동체라디오는 지역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며, 주민

들은 미디어를 통해 지역에 관해 잘 알게 될수록 참여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행동할 수 있다.

2. 다문화 인식
다문화 인식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자들은 “다문화인

식, 다문화의식, 다문화수용성, 다문화 지향성, 문화적 

인식”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11]. 다문화 인

식을 측정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EUMC(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의 척

도를 응용하여 다문화 집단에 대한 지식, 문화적 다양

성, 다문화집단에 대한 상호 존중[12] 가치 존중, 사회

적 거리감, 이주민 정책[13]등을 사용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지식, 단일민족 인식유

무, 다문화 가정 자녀와의 교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리

더 인정, 국제결혼의사 유무 등을 다문화 인식의 지표

로 삼고 이를 측정한 연구도 있다[14]. 문화간 역량

(intercultural competence)을 나타내는 지표도 다문화 

인식을 이해하는데 응용될수 있는데, 외국인이나 이주

민들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공감

(empathy), 인간적 온정, 카리스마, 불안과 불확실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기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15]. 

한편 Berry와 Kalin은 다문화 정책과 문화적 다양성

의 수용, 편협심이나 편견의 감소, 사회를 구성하는 다

양한 민족의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을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

다[16].  

이상의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 인식이

란 다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 다문화 가치에 대한 인

정과 존중, 다문화 정책에 대한 우호성, 이주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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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거리감, 저항의 정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3. 지역미디어와 다문화 스토리텔링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왜곡된 정보는 대체로 경

험과 정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잦은 접촉은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앨포트(Gordon W. 

Allport)는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을 제시하면서 

집단간의 접촉을 통해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

다[17]. 페티그루는 개인적 차이와 사회적 규범에 따라 

접촉의 효과는 달라지며 각각의 접촉 단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였다[18]. 그러나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미디어에 의한 정보습득과 간접적

인 경험이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게 된

다. 플로랙(Arne Florack)은 호스트 커뮤니티의 구성원

들은 외국인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적기 때문

에 대부분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따

라서 미디어가 이민자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알려

준다면 차별과 편견적 행동은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19]. 

이와 같은 이론들을 종합해보면 지역 미디어가 지역

에 거주하는 다양한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갈등이나 소외,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

다. 즉, 지역 미디어가 특정 집단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

된 시각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면 차별과 갈등은 심화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미디어는 각 집단의 의견과 정보가 충실

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지역기관, 각 단체들과 

스토리텔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콘텐츠를 생성할 필

요가 있다. 이 때 지역 미디어는 스토리텔링 시스템을 

작동시켜 커뮤니케이션하부를 담당하고, 주민들은 지

역미디어 스토리텔링을 매개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행동하게 된다. 즉 여기서 지역미디어는 참여

와 행동을 유발시키는 스토리텔링 시스템으로 작동한

다[18]. 이처럼 지역미디어와 거주자, 지역기관이서로 

연결된 통합 네트워크내에서 지역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소속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21].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공동체라디오인 관악FM에서 제작하는‘굿

모닝 세상의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다문화의 인식 개선과 관련하여 공동체 

라디오는 어떠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

는가?

연구문제 2. 콘텐츠 제작자들이 인식하는 다문화 이

해 증진을 위한 콘텐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미디어스토리

텔링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2. 연구방법
2.1 프로그램 콘텐츠 분석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설정한 프로그램은 관악FM에

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 방송하고 있는 다문

화인식개선방송 ‘굿모닝 세상의 아줌마들’이다. 관악

FM라디오는 2004년 11월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소출력공동체 라디오 사업에 선정되어 2005년 10월 1

일 개국하였다. 지역밀착형 방송으로 “관악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

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외된 이웃에 시선”을 두는 방

송을 지향한다. 또한 “지역공동체가 나눔으로 풍요롭

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느리지만, 깊게 나아가려” 한다고 설

립취지를 밝히고 있다. 주파수는 FM 100.3Mhz이며, 가

청지역은 관악지역으로 지역주민 53만명을 대상으로 

방송한다[22]. 노인들을 위한 실버방송 ‘쾌지나청춘’, 청

소년들이 진행하는 ‘1318라디오는 내친구’, 결혼이주여

성들이 제작하는 ‘굿모닝세상의 아줌마들(이하 굿세

아)’과 같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다

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다.  

‘굿세아’는 매주 월요일 ‘다문화 인식개선방송’이라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 Vol. 15 No. 5102

타이틀을 달고 한국어로 방송된다. “다문화 사회에 대

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다문화 가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22]. 화수목금은 각각 

필리핀, 중국, 러시아, 일본어로 방송된다. 

본 연구는 ‘굿세아’의 한국어 방송인 매주 월요일 ‘다

문화인식개선방송’에 대해 2013년 9월9일부터 10월28

일까지 방송된 8편을 분석하였다. 

2.2 제작진 및 출연자 심층인터뷰
인터뷰는 3명의 한국인 제작자와 세 명의 결혼이주여

성 출연자를 포함하여 총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3

년 12월 28일부터 2014년 2월3일에 걸쳐 6명에 대한 심

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들과 원활하

게 소통하고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두 

차례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을 관찰하고 한 차례 전체 모

임에 참가하였다.

Ⅳ. 분석결과

1. 다문화라디오콘텐츠와 다문화인식
1.1 프로그램의 구성
‘굿세아’는 2011년 초 시험방송을 실시한 뒤 2011년 3

월14일 첫 방송을 시작하였다. 관악지역 다문화가정 지

원단체인 관악무지개네트워크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한 

뒤 ‘결혼이주여성 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방송교육

도 시행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이르게 되었다. 월요일 

한국인이 진행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 방송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오프닝

•옆집 알아가기:음악을 통해 알아보는 세계각국의 

역사와 문화 

•물어물어 아줌마:관악구의 유익한 지역 정보

•이건 몰랐지:결혼이주여성이 게스트로 출연하여 

고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

기하는 코너 

•클로징

1.2 이야기의 내용
이 프로그램에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일

본 등 결혼이주 여성들이 직접 출연하여 한국인 진행자

와 함께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정보를 중심으로 청취

자와의 소통을 시도한다. 8편에 담긴 출연자들의 이야

기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굿세아’콘텐츠 분석

날짜 출연자 소재 공적 
담론

사적 
담론

자국 
문화에 

대한 태도

한국 
문화에 

대한 태도

9.9 A
A자국의 
기후,
방학, 

교육제도

주로 
공적

거의 
없음 중립적 중립적

9.16 B

B자국의 
가을날씨, 
가을음식
수학여행, 

소풍

공적 사적 긍정적 부정적

9.23 C C자국의 추석 주로 
공적

약간 
사적 긍정적 부정적

9.30 D D자국의 추석 주로 
공적

약간 
사적 긍정적 부정적

10.7 E
E자국의 
수학여행, 
소풍, 

졸업파티
공적 거의 

없음 중립적 중립적

10.14 F, G
F,G자국의 

날씨, 
수학여행, 
소풍,명절

공적 거의 
없음

거의 
중립적

거의 
중립적

10.21 H
H자국의 
소풍, 
도시락   

스승의 날
공적 약간 

사적
거의 
중립적 중립적

20.28 I
I자국의 
가을음식, 
면요리

공적 약간 
사적 긍정적 부정적

아이템은 한국인 제작진이 선정하며, 진행자가 질문

을 던지면 게스트로 출연한 이주여성들이 답하는 형식

으로 진행된다. 주로 한국의 날씨나 행사와 관련하여 

출연한 결혼이주여성의 고국 날씨, 교육, 문화, 음식 등

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출연자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자국의 기후나 

문화, 풍습 등에 대해 대표성을 갖고 공식적인 담론을 

펼치고 있었다. 다음의 대화에서 H와 G는 질문에 대해 

자국의 대표로 자국의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진행자:한국에서 국수는 잔치 음식인데요. I씨의 자국

에서도 국수의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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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장수와 관련된 건 많이 있죠, 어머니 장수하시라고 

예전에는 계란이랑 면을 부모에게 선물했어요, 국수는 

사랑과 장수의 의미로 어머니께 많이 드렸어요. 

진행자:H씨의 자국에서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말고 

어떤 학교 행사가 있나요?

H:10월에 체육대회를 합니다. 강남스타일처럼 이 때 

유사꼬이부시 소리 부시 같은 춤을 음악에 맞춰 백명 

이백명 천명 모여서 함께 춥니다. 

한편 한국과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이주여성 출연자들은 한국문화에 대해 부정

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자국 문화에 대해서는 노스탤

지어를 보여주거나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D:(자국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프쯤번(명절)을 맞

아요. 기대하고 설레는 날이에요. 남자들도 부엌일을 

도와줍니다. 불을 때주고 밥 담는 것 등 남녀노소 다 같

이 음식 장만하는 일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너

무 많이 합니다. 음식 남는 것을 통에 집어넣어야 하고

요. 냉장고가 터질 것 같아요. 며느리는 일만하고 시누

이, 남편은 앉아 놉니다. TV보고 잠만 자요. 등허리 빠

지는데 며느리만 일해요. 

F:추석 때 음식을 갖고 동물 모양 만들어요. 용, 강아

지 만들어요. (학생들이) 수박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요. 

사람이 10～12명 용 옷 속에 들어가서 용춤도 춰요. 한

국과 비슷한 8월15일이에요. 그런데 하루만 해요. 한국

처럼 음식 차려야 하는 건 안 해요. 용춤 추고 애들 노

는 날이에요.

1.3 이야기의 한계
프로그램의 아이템은 한국인 제작진이 제시하는 한

국의 절기에 따른 행사를 중심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이

주여성이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한국인 제작진이 듣

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전개 된다. 분석한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보듯 날씨, 방학, 소풍, 수학여행, 추석과 같은 

명절 등과 연관된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의 경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자국에서의 사회생활 

경험이 거의 없으며. 장기간 고국과 떨어져 있어 자국

의 현지 사정이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가족과 친척, 이웃 

위주의 한정된 범위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부류와의 교

류가 부족한 편이다. 일례로 인터뷰 도중 F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집들이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다. 베트남

에서도 도시에는 가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H는 “서울

에 산지 오래 되었지만 명동이나 신촌, 인사동에 한 번

도 못 가봤다는 이주여성들도 있다. 이들은 한국에 살

고 있지만 엄한 시부모 밑에서, 가부장적인 남편과 함

께 살면서 한국 사회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하였다. E는 “한국 온지 8년 동안 (자국출신) 

친구가 없었다. 동네 한국아줌마들이나 시부모 친구분

들과 교류하였다, (8년만에) 둘째 아이 학부형인 (자국

출신)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등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반경의 폭이 상당히 좁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한국인들이 궁금해 하

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억을 더듬어 꺼내는 오래되고 

불확실한 이야기가 많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자국 문

화의 비교에 있어 이주여성들은 거주하는 곳에서 제한

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에 의존할 밖

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제작진의 인식과 다문화 이해 증진 콘텐츠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 콘텐츠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2]

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 2.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콘텐츠
한국제작진 이주여성

- 이주여성의 자국문화소개
- 경험나누기   
- 편하게 정보를 주고 이야기하는 

내용
- 사적인 이야기
   (꺼리는 경향이 있음)
-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들의 문화에 대해 몰

랐던 점 

- 자국의 문화에 대해 말해주
는 것

- 자국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
고 자국문화를 이해하는 것

- 살아가는 방식, 교육, 가족 
등에 관한 이야기

한국의 제작진이나 출연하는 이주여성 모두 이주여

성이 자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점

에서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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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주여성들이 보다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고 자신

의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싶어 하는 반면 이주

여성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자국의 문화, 삶의 방식, 교

육이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자신

들에 대해 ‘배타적’이거나 ‘무시’하지 않고 이주여성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이

주여성들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하며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며, 자국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국출신 여성들끼리의 교류를 원했다. 그리

고 장기간 한국 체류로 모국어를 잃어버리지는 않을지

에 대한 염려도 있었는데, F씨의 경우 관악 FM에서 자

국으로 방송하게 되어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 것

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하였다. 

콘텐츠와 관련하여 제작진들은 이주여성의 문화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으나 한국

인들은 호기심의 충족이나 사적인 이야기에 보다 관심

이 을 보이고, 이주여성들은 출신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존중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3. 다문화스토리텔링 설계
3.1 공적 담론이 전제된 사적 담론의 전개
공동체 라디오의 콘텐츠 분석과 진행자 및 출연자들

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 인식개선 방송은 이주

여성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 하위 공론장에서 공적 담

론의 전개자로 자국의 문화를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국의 문화에 대해 공적

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주

여성들에게 ‘공적인 말하기 공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

며 자국 문화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에 

관한 인식 개선에 있어 공적인 담론보다는 사적인 담론

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프로

그램 장르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 무겁고 진지한 프로그

램보다는 가볍고 유쾌한 오락적 프로그램이 시청자들

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었으며 다문화 인식 개선에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3]. 따라서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포맷과 관련하여 소재와 이야기

하는 방식에 있어 사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흥미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사적인 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담론이 전

제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에 대한 기본

적인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사적인 이야기

를 듣는다면 이해나 공감을 끌어내기란 어렵다. 따라서 

교육 현장이나 사회단체, 각종 기관 등에서 다문화 교

육을 통해 이주민들의 문화와 역사, 언어, 환경 등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2 매개자의 활용
효과적인 다문화스토리텔링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한

국과 이주여성의 자국문화를 모두 접해보고 양쪽의 언

어에 능숙한 유학생이나 연구자, 교육자, 사업가 등의 

매개가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며 친숙함과 흥미를 유도하는 한편 양쪽 문화를 

모두 경험한 자들이 이를 매개하는 협업이 이루어진다

면 콘텐츠의 내용면에서 풍부해질 것이며, 다문화에 대

한 이해와 인식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 콘텐츠가 다문화 수용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한 실증연구에서는 해외 거주

기간이 길수록 수용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해외여행이

나 외국인과의 접촉유형, 목격빈도, 대화빈도 등은 다문

화수용성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국 문화의 이해와 수용에 있어 일회적인 접촉이

나 단기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소수자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 있어 적극적이고 개방적

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23]. 

해외체류경험을 지닌 한국인 인적자원들은 서로 다

른 문화간의 교류에 있어 접점을 찾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므로 다문화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이들

을 적극 활용하고 이들이 참여할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다. 

3.3 스토리텔링제작지원
결혼이주여성의 프로그램 참여를 자원봉사에만 의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



공동체 라디오를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과 스토리설계 방안 105

에서 시간을 할애해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

제작진들은 자원봉사로 참여하더라도 콘텐츠의 핵심이 

되는 스토리텔링부분을 담당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참여

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공공기관

이나 기업의 다문화사회공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후원

하는 방안이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참여하는 이

주여성에 대해 매체의 특성에 맞는 스토리의 기획과 구

성, 정보탐색방법, 전달 방식에 대한 사전교육과 재교육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효과

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아직까지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대표성이 있거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와 관련한 논의는 평등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채 온정주의와 인도주의적 

입장에 머물고 있다. 킴리카는 “사회고유문화(societal 

culture)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자유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24]. 그는 국가가 문화시장에 간섭해서는 

안되고 특정문화를 금지하거나 증진시키지 말아야 한

다는 ‘선의적 무관심(benign neglect)에 대해 반대하는

데, 이는 소수자집단의 경우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25].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소수자의 문화는 취약한 상

태에 놓이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소수자집

단의 “사회고유문화(societal culture)의 생존력”은 주류

집단의 경제적, 정치적 결정에 의해 손상될 수밖에 없

다[24]. 

공동체라디오는 지역커뮤니케이션시스템의 하부구

조로 주민들의 삶과 연계되어 소통의 매개체역할을 하

며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행동을 유도

한다. 또한 지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해주고, 각 기관과 단체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다.

다문화시대에 요구되는 사회적 통합(integration)이

란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고 호스

트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16]. 캐나다의 경우 1971년부터 다문화주의를 표방하

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모든 캐나다국민은 원한다면 

기꺼이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고유의 문화를 다른 캐나다인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

을 골자로 하고 있다[16]. 한국도 다문화정책을 실시하

고 있으나 이는 주로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동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정체성은 태어나서 자라며 언어와 문화를 학습한 곳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이를 부정하거나 새로운 것을 덧입

힌다고 변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심리적인 불안과 부

조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주여성이 적극적으

로 한국사회에 참여하고 자국문화의 전파를 주도한다

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며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체라디오인 관악FM의 다문화프로그

램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분석하고, 제작진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공동체라디오의 다문화 스토리텔링 

설계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한 방송사의 한 프로그

램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며 따라서 향후 

복수의 방송사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체라디오는 규모

가 작고 출연진이 자주 교체되며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관계로 체계적이고 심도 싶은 논의가 진행되기에는 어

려움이 따르며 이는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로 작용하

였다. 앞으로 이주민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져 다

문화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법제도의 

마련과 정부 및 각 기관들의 협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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